
기윤실 
환경운동 
소개

흰 종이보다 누런 종이가 좋아요!

재생종이 사용하기
2005년 국가통계 기독교 인구 860만 명!

한국교회는 매주 한 번 보고 마는 주보를 얼마나 많이 만들까요?

한국교회가 재생종이로 주보를 만들면 1년에 나무 22,000그루를 

살릴 수 있습니다.

지금 보고 계신 소식지 또한 재생종이로 만들었습니다. 
자세한 내용은 기윤실 홈페이지 www.cemk.org 를 참고해 주세요

지구를 살리는 아름다운 습관

손수건 사용하기
식사 후 쓰는 냅킨 한 장, 손을 씻은 후 사용하는 핸드드라이어 30초, 약간의 오물을 제거하

기 위해 사용하는 티슈 한 장을 대신해 손수건을 사용한다면 많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할 

수 있습니다. 

 텀블러, 재생종이, 장바구니는 기윤실을 통해 구입이 가능합니다.(02-794-6200)
 손수건은 아름다운가게 쇼핑몰(www.beautifulmarket.org)에서 판매되는 
 친환경 대나무 손수건을 추천합니다.

까~만 비닐봉투는 이제~ 그만~

장바구니 사용하기
비닐봉지 1년 생산량 약 150억 장! 생산비용 7500억 원! 그러나 재사용 비율은 단 3퍼센트! 

 버려진 비닐봉지가 자연분해 되는데 최소 1000년!

집안 곳곳에 잠자고 있는 장바구니를 깨워보세요.

매년 6월 5일은 <환경의 날>입니다. 환경의 날을 기념해 몇몇 교단에서는 6월 첫째주를 <환경

주일>로 지정해 지키고 있습니다. 기윤실 또한 환경전문단체는 아니지만, 창조세계를 지키는 그

리스도인의 책무를 생각하며 우리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.

기윤실이 전개하고 있는 환경실천운동을 소개합니다. 

2013년 환경의 날, 환경주일을 맞아 개인과 교회에서 하나 이상 실천해 보세요~

환경운동,어렵지 않아요~

종이컵 대신 텀블러 사용하기
1년간 종이컵 사용량은 약 120억 개!

우리들도 일상에서 종이컵을 마구 사용하지는 않나

요? 이제는 종이컵을 내려놓고 텀블러를 들어봅시

다. 또한, 공동체와 교회에서는 행사 시 종이컵 대신 

머그컵 사용하는 것 아시지요~^^


